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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효과적인 데이터 전략 수립과 효율적 투자를 위해 빅데이터 성숙도를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를 실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개발된 평가의 단점을 보완하여, 

기업의 빅데이터 성숙도를 프로세스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비전과 

전략’, ‘관리’, ‘분석’, ‘활용’의 4가지 평가 영역과 각 영역별 평가항목, 세부내용 및 단계별 준거를 도출하였다. 

이를 기업인 설문을 통해 실증하였으며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성숙도를 진단하였다. 향후 연구방향으로 

산업별 특성에 따른 세부 평가요소 개발, 평가 결과에 따른 데이터 활용 프레임워크의 발전, 검증 대상의 

조정을 통한 추가적인 타당성 및 신뢰도 향상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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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demonstrate a framework for evaluating the maturity of big data for effective 

data strategy establishment and efficient investment of companies. By supplementing the shortcomings of the evaluation 

developed so far, a framework was developed to evaluate the maturity of a company’s big data in an integrated process. 

As a result, four evaluation areas of ‘Vision and Strategy’, ‘Management’, ‘Analysis’ and ‘Utilization’, assessment items 

for each area, detailed content, and criteria for each stage were derived. This was verified through a survey of entrepreneurs, 

and the maturity level of big data of domestic companies was confirmed. As a future research direction, it is proposed 

to develop detailed assessment factor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ustry, to develop a data utilization 

framework according to the assessment results, and to improve validity and reliability through adjustment of verification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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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디지털화, 자동

화로 인해 처리 가능한 대량의 데이터를 기업별

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를 분석하여 

새로운 인사이트와 가치를 도출함으로써 기업 

비즈니스 고도와, 효율화뿐 아니라 비즈니스 모

델까지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급변

하는 환경 속에서 빠른 속도로 생성되는 빅데이

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요소와 인적자원이 필수

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업의 관심

과 투자 및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흐름 속에서 각 기업은 빅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빅데이터 보유 기업을 

인수하거나 자본 투자를 통해 빅데이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본의 투자 가치

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빅데이터 성숙도

를 평가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이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운영⋅관리, 분석 및 활용과 같은 

전체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성숙도를 평가해야 

효과적이며 나아가 기업 데이터의 가치 평가 및 

지속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로써 기능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빅데이터 성숙도를 측정을 

위해 개발된 모델들은 단순히 빅데이터의 운

영⋅관리[1,2] 또는 분석[3] 측면만을 다루고 있

어, 빅데이터의 활용 성과을 포함한 프로세스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에 필수적인 빅데이터 프

로세스 전반에 대하여 포커싱하여야 본질적인 

빅데이터의 가치를 통해 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현재 기업별로 빅데이터 성숙도를 파

악한다면 국가 산업 전반의 데이터 생태계 활성

화와 데이터 기반 국가정책 수립 및 관련 산업

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빅데이

터 프로세스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업별 

빅데이터 성숙도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현재 각 기업의 데이터 활용 성

숙도 수준을 평가하여, 기업의 데이터 활용과 

투자 및 국가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탐색하고 제3장에서는 기업의 

빅데이터 성숙도를 평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를 개발한다. 제4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의 분

석과 논의를 진행하고, 제5장에서는 결론 및 제

언을 서술한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빅데이터 성숙 모델의 종류와 특

징에 대하여 설명한다. 

2.1 빅데이터 운영⋅관리 성숙 모델

먼저, 데이터 운영⋅관리 영역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성숙 모델은 DMM(Data Management 

Maturity)이다. DMM은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연구소에서 소프트웨어 및 시

스템 개발에 표준을 제공하고 있는 CMMI모델

을 참조하여 개발한 데이터 관리 성숙 모델로서, 

각 성숙도를 Ad Hoc, Repeatable, Defined, 

Managed, Optimizing의 다섯 단계로 정의하였다

[4,5].

DMM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

요한 전략수립, 거버넌스 구축, 플랫폼과 아키텍

처 및 지원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해당 

기업의 데이터 성숙도를 평가한다. 나아가 

DMM의 영역별 평가지표는 데이터 품질 성숙 

모델에 확대 적용될 수 있다. DMM의 데이터 품

질 평가에는 데이터 품질 전략, 데이터 프로파



기업 데이터 전략과 투자를 위한 빅데이터 성숙도 평가 프레임워크 실증 연구   15

일링, 데이터 품질 평가, 데이터 오류 수정 영역

으로 구성된다. 이 영역 중 데이터 품질 평가 영

역을 측정할 때에는 데이터의 저장성, 확장성, 

충분성, 보안성, 신뢰성, 분석성, 활용성의 7가지

의 데이터 품질 속성을 통해 데이터의 성숙도를 

5단계로 측정한다[1]. 반면, 데이터 관리만을 포

괄적으로 접근한 데이터 거버넌스적 모델도 있

다. 스탠포드 대학의 데이터 거버넌스 기구에서 

개발된 이 모델은 인력, 정책, 역량을 기반으로 

데이터 조직 구성(인력과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규칙, 법규, 기술 인지도, 규정), 메타 데이터, 데

이터 스튜워드, 데이터 품질 및 마스터 데이터

에 대한 성숙도를 5단계로 평가한다[6]. 

2.2 빅데이터 분석 성숙 모델

데이터 분석 영역의 성숙 모델은 핵심 데이터

의 보유, 분석 방법, 알고리즘 적용을 통한 인사

이트 도출, 도출된 인사이트의 현업 적용 프로

세스, 및 데이터 분석 기반 의사결정 정도를 5단

계 지표로 측정하는 모델이다[7-9]. 각 단계별 

지표를 살펴보면, 1단계: 데이터 수집 부재, 2단

계: 데이터 수집하나 활용을 못함, 3단계: 고품

질의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문화 형성, 4단계: 

예측 분석 수행, 5단계: 전사적인 사업에 데이터 

분석 모델 적용으로 구성된다.

데이터 분석 성숙 모델에서 발전한 AI 성숙 

모델[10]이 있다. AI 전문 기업인 엘레먼트 AI사

가 개발한 AI 성숙 모델은 1단계: 탐색

(Exploring), 2단계: 실험(Experimenting), 3단계: 

구조화(Formalizing), 4단계: 최적화(Optimizing), 

5단계: 전환(Transforming)으로 개발되었다. 각 

단계별 평가 항목은 전략(Strategy), 데이터

(Data), 기술(Technology), 사람(People) 및 데이

터 거버넌스(Governance) 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AI 성숙 모델과 유사한 빌 슈마르조(Bill 

Schmarzo) 모델[11]이 있다. EMC(Dell EMC)의 

최고기술책임자(CTO)인 빌 슈마르조가 개발한 

것으로 이 모델 역시 전사적으로 접근한다. 1단

계: 비즈니스 모니터링, 2단계: 데이터 인사이

트, 3단계: 최적화, 4단계; 데이터의 현금화, 5단

계: 기업 비즈니스 혁신 전환 및 진화로 구성되

어 있다. 이 모델은 기업이 데이터라는 자산을 

활용해서 기업의 체질을 바꾸면서 기업의 혁신

까지 성장 발전한다. 

2.3 빅데이터 활용 성숙 모델

데이터 활용 영역의 성숙 모델은 주로 비즈니

스 서비스 측면에서의 디지털 마케팅, 옴니채널, 

고객 관리 등과 같은 도메인에 따라 독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 디지털 마케팅 도메인에서 활용

되는 성숙 모델은 보스턴 컨설팅에서 개발된 것

으로 초기(Nascent), 이머징(Emerging), 연결

(Conneted), 멀티모멘트(Multimoment)의 4단계

로 구성된다[12]. 이는 데이터의 연결, 통합, 자

동화, 수행 가능한 측정, 전문 기술 인력, 빨리 

테스트하고 실패하고 배우는 기업 문화 및 기업 

내외부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평가 항목으로 구

성하고 있다. 

옴니채널 도메인에서의 성숙 모델은 포레스

터 컨설팅에서 개발한 모델이다[13]. 이 모델은 

1단계: 각 채널의 사일로(Silos) 운영, 2단계: 각 

채널의 데이터 통합, 3단계: 마케팅 최적화를 위

한 데이터 인사이트의 활용, 4단계: 실시간 비정

형 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데이터와 고객 개인화 관련 기술을 단계별 

평가 항목으로 활용한다. 

고객관리 도메인에서의 성숙 모델은 가트너

사에서 개발한 모델이다[14]. 이 모델은 데이터 

활용을 포괄적으로 정의한 모델로 비전, 전략, 

고객경험, 운영상의 협력, 프로세스, 정보(데이

터) 기술 및 고객관리의 평가 항목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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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용을 위해 데이터 전략, 관리 조직, 프

로세스, 고객 경험과 성과 측정 지수까지 측정

하는 포괄적 접근 방법이다. 이와 같이 포괄적

으로 접근한 또 다른 모델은 델(Dell)사에서 기

업 데이터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성숙도를 평

가하는 모델이다[15]. 이 모델은 5단계로 구성되

며 데이터, 채널과 고객과의 접촉 정도에 따라 

단계를 달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IT기

술과 시스템 인프라 중심의 백엔드(Back End) 

성숙 모델과 데이터 활용 중심의 프런트엔드

(Front End)가 기업 내에서 연결되지 않은 구조

로 개발되었다. 즉, 빅데이터 전체 프로세스인 

데이터 생성, 수집, 관리, 분석 및 활용과 같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함께 고려하기 보다는 각

각의 과정(관리, 분석, 활용 등)을 독립적으로 평

가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는 그 

생성에서부터 마지막 활용까지의 전체 프로세

스를 거쳐야 비로소 기업의 수익 창출, 비용 축

소, 상품 개발 및 기업 혁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즉, 각 기업에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빅데이터가 원활히 수집되어 관리된다하더라

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와 이를 활용

하여 기업의 이슈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빅데이터가 기업에 기여하는 가치는 낮을 수밖

에 없다. 또한 데이터의 활용 측면만을 고려한 

성숙 모델은 데이터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담

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을 통한 성과 

창출이 어렵다. 그러므로 빅데이터의 운영⋅관

리, 분석 및 활용과 같은 전체 프로세스를 기반

으로 한 빅데이터 성숙도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

발함으로써 기업의 데이터 전략을 진단하고 지

속적이고 혁신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프로세스의 

각 단계인 운영⋅관리, 분석 및 활용 측면을 통

합하고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기업의 데이터 전

략과 투자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

는 빅데이터 성숙도 평가 프레임워크와 구체적

인 평가 항목을 도출하고자 한다. 

Ⅲ. 빅데이터 성숙도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본장에는 빅데이터 성숙도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3.1 평가 영역 정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빅데이터 성숙 모델이 

주로 데이터 품질 및 분석 위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허나, 데이터 활용 가치를 충분히 발휘

하기 위해서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과 성

과 측정에 대한 성숙도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성공적인 빅데이터 활용은 데이터 분석 사이클

의 클로즈루프(Closed-loop)를 지속적으로 순환

하면서 발전하고 진화한다.[16] 그러므로 빅데

이터 성숙도 평가 프레임워크의 평가 영역 또한 

데이터 운영⋅관리, 분석 및 활용 뿐 아닌, 비즈

니스 서비스로의 적용과 데이터 전략으로의 활

용과 같은 데이터 프로세스 전체 사이클을 통합

적으로 고려하였다. 

따라서 빅데이터 성숙도를 평가하는 영역을 

1) 비전과 전략, 2) 데이터관리, 3) 데이터 분석, 

4) 데이터 활용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1) 

비전과 전략은 빅데이터에 대한 비전,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전략, 분석중심 의사결정의 조직

문화, 타 조직과의 협력,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

한 성숙도를 평가하는 영역이다. 2) 데이터 관리

는 데이터 품질, 메타데이터, 데이터 스튜워드, 

데이터 보안과 보호, 데이터 상호운영(연결성), 

프로세스 등에 대한 성숙도를 평가하는 영역이

다. 3)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분석 역량, 예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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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분석, AI 등의 분석기술 측면에 대한 성

숙도를 평가 하는 영역이다. 마지막 4) 데이터 

활용은 비즈니스 서비스나 운영에 집중 도메인 

예를 들어 인사, 마케팅, 운영, 제품의 품질이나 

개발 등에 분석 활용과 그에 대한 성과측정

(Metrics)에 대한 성숙도를 평가하는 영역이다. 

3.2 빅데이터 성숙도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선행연구의 평가영역과 구체적인 내용을 종

합하여 <표 1>과 같은 빅데이터 성숙도 평가 프

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평가 프레임워크의 영

역은 1) 비전과 전략, 2) 관리, 3) 분석, 4) 활용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영역별 평가 항목

을 살펴보면 ‘비전과 전략’ 영역에서는 데이터 

기반 비전,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전략, 분석 중심 

의사결정 문화, 데이터 거버넌스로 구성하였다. 

‘관리’ 영역의 평가 항목은 데이터 품질, 메타 데

이터, 데이터 스튜워드, 데이터 프로세스, 데이

터 보안과 보호이며, ‘분석’ 영역은 데이터 분석, 

예측 분석, AI 분석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활

용’ 영역은 도메인 영역과 운영 성과 측정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별 세부내용은 <표 1>과 같다. 

또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개발

된 성숙 모델은 주로 3∼5 단계로 구성되어 있

고 대부분 CMMI의 5단계 성숙도 개념을 적용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MMI의 성숙 

단계와 기존 모델들의 성숙 단계 개념을 종합

하여 빅데이터 성숙도 단계를 5단계로 설정하

였다. 

보다 실증적인 평가를 위해 빅데이터 성숙도 

평가의 각 영역별 평가 준거를 개발하였으며 이

는 <표 2>와 같다. 앞서 살펴본 빌 쉬마르조 모

델과 가트너사의 고객관리 성숙 모델을 중심으

로 성숙 모델을 단계에 맞게 매핑하였으며 2차

례 전문가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주목

할 점으로 분석 영역에 AI 관련 준거를 확립하

였다. AI는 초기 실험적 연구로써 기업의 일부 

비즈니스에 적용하지만 이것이 축적되어 새로

운 상품개발이나 기업의 전환을 마련하는 계기

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표 2>의 평

가 준거를 통해 각 기업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

고 앞으로 어떠한 부분을 더 노력해야 하는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높은 단계

의 영역별 평가 준거를 종합하여 빅데이터 성숙

도 평가 프레임워크에 따른 5단계 기업의 특징

영역 평가 항목 세부 내용

비전과 

전략

⋅데이터 기반 비전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전략

⋅분석 중심 의사결정 문화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기반 목표와 방향성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전략, 예산, 활용 주제 선정, 

⋅분석중심 의사결정의 문화, 리더십, 협력 문화 조성

⋅데이터 정책, 가이드, 데이터 자산, 가치, 운영협의체

관리

⋅데이터 품질

⋅메타 데이터

⋅데이터 스튜워드

⋅데이터 프로세스

⋅데이터 보안과 보호

⋅데이터의 완전성, 정확성, 유효성 등등 

⋅메타 데이터, 용어 표준, 데이터 매핑, 

⋅데이터 스튜워드: 생성자, 수집가, 오너, 책임자 등 

⋅데이터 연결, 상호운영, 성과측정 시스템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관련 시스템, 절차, 인력

분석

⋅데이터 분석

⋅예측 분석

⋅AI 분석

⋅데이터 모니터링, 현황 분석

⋅각종 예측 분석, 최적화

⋅비정형 데이터 활용, 립러닝, AI 인터페이스, 

활용
⋅도메인 영역

⋅운영 성과 측정 

⋅HR, 마케팅, 영업, CRM, 공정 과정, 제품 품질

⋅각 도메인의 운영 성과 측정 지수 또는 메트릭스

<표 1> 빅데이터 성숙도 평가 영역, 항목 및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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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다. 외부 협력과 가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API 전략을 통해 데이터 개방 및 개발 

환경을 마련한 뒤, 외부와의 원활한 협력을 통

해 새로운 서비스와 시장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고객⋅상품⋅시장에 대한 혁신을 주도하는 기

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속한 기업들이 우리가 

잘 아는 아마존이나 넷플릭스와 같은 기업들

이다.  

Ⅳ. 빅데이터 성숙도 평가 
프레임워크 적용 

4.1 설문조사 시행

본 설문은 제3장에서 개발한 빅데이터 성숙

도 평가 프레임워크에 따른 우리나가 기업의 현

황을 진단하고 실증하기 위한 목표로 실시되었

다. 설문 개발은 연구자와 빅데이터 관련 전공

자 1명이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관련 학계 전

문가 1명의 검토를 거쳐 타당도를 높였다. 시행

한 설문은 응답자 특성에 관한 문항(주요 사업 

분야, 기업 규모, 직급, 담당 업무)과 빅데이터 

단계

영역
1 2 3 4 5

비전과

전략
없음

⋅과제별 효율성 및 

생산성 중심

⋅부서별 채널 최적화

⋅타 부서와 협력 모

색하나 여전히 사일

로 구조 유지

⋅전사적 데이터 

통합, 최적화 및 

협력 

⋅전사적 데이터 

거버넌스 완성

⋅외부 협력

⋅가치 네트워크 

형성

관리

⋅운영 시스템의 

부산물

⋅사일로(Silos)및 

분산 저장

⋅지속성 없음

⋅데이터 품질 관리

의 필요성 인지

⋅팀별 데이터 관리

⋅부서별/영역별 데이

터 관리 최적화

⋅타 부서와 데이터 

공유

⋅전사적 데이터 품

질관리

⋅보안 보호

⋅전사 내부 데이터 

공유 및 협력

⋅데이터 외부 공개 

준비 및 일부 제공

⋅데이터의 외부 

공개 및 데이터 

기반 개발 환경 

확립(API 전략)

분석

⋅일부 시스템 모

니터링 또는 비

즈니스 인텔리전

스(BI)를 활용해, 

비즈니스 성과 

결과 및 조치 가

이드를 자동으로 

담당자에게 전송

⋅과제별/팀별 통계

⋅예측⋅분석⋅데

이터 마이닝을 통

해 도출한 인사이

트를 기존 비즈니

스에 접목

⋅AI 실험

⋅내재(Embedded)된 

고급분석을 이용해 

운영 프로세스 자동

화⋅최적화

⋅AI 활용 내부 일부 

적용

⋅분석 인사이트와 

이를 포함한 데이

터를 외부에 판매

⋅AI를 포함한 상품 

개발

⋅고객관리의 획기

적 전환

⋅새로운 서비스

와 시장을 창의

적으로 만들어 

고객⋅상품⋅

시장에 혁신적 

인사이트를 갖

고 새로운 트렌

드 주도

활용 

⋅특정 도메인 

없음

⋅경영 실적 위주

의 KPI

⋅내부 중심

⋅일부 특정 도메인

에 적용

⋅특정 부분에 성과 

메트릭스 존재

⋅운영 중심

⋅특정 도메인 확대 

적용

⋅메트릭스 확대 적용

⋅고객 중심

⋅전사 도메인 최적

화 메트릭스 적용

⋅KPI 확대

⋅외부 협력 메트

릭스 적용

<표 2> 빅데이터 성숙도 평가 프레임워크 영역별 평가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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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도 평가 프레임워크의 각 영역별 평가 준거

에 따라 단계별 5점 척도로 응답하는 총 2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비전과 전략’ 영역은 기

업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 거버너스를 포함한 데

이터 전략 및 데이터 자산에 대한 인식을 중심

으로 구성하였다. ‘관리’ 영역은 데이터 품질과 

표준화에 대한 항목을, ‘분석’과 ‘활용’ 영역에

서는 특정 산업 도메인이 아닌 다양한 산업군에 

속해있는 기업을 고려하여 기업에서의 데이터 

분석, 활용, 만족도 및 개선점과 관련된 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데이터 

관리 중심 성숙도와 데이터 활용 중심 성숙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

한 설문조사로 데이터 활용의 일반적인 만족에 

대한 항목 평가를 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온라

인을 통해 기업인 총 51명을 2021.5.1.∼5.30.까

지 1개월간 실시하였고 한 기업에 1명만 응답하

도록 하였다. 

4.2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의 현황은 <표 3>과 같

다. 주요 사업 분야는 IT 및 통신이 25명(49.0%), 

금융⋅서비스⋅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 분야 

종사자 14명(27.5%)이 응답에 참여하였다. 기업

의 규모는 직원의 수로 파악하였는데 100명 이

하 규모의 회사 종사자가 15명(29.4%)를 차지하

였다. 직급의 경우 중간관리자급이 25명(49.0%) 

설문에 참여하였다. 담당 업무의 경우 응답한 

대상자 중 15명(29.4%)이 기업에서 IT 관련 업

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빅데이터 성숙도 평가 프레임워크의 영역

별 설문 결과를 SPSS 24.0으로 분석하였다. 

기술통계 값(평균: Mean,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과 각 영역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일원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 및 각 영역간의 차이를 비

교하기 위한 사후검증(Tukey)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영역 Cronbach’s α M SD F
사후

검증

비전과 

전략1
.75 3.81 .74

14.38*** 1,2,3>4관리2 .76 3.54 .76

분석3 .85 3.89 .81

활용4 .84 3.07 .92

***p<.001

<표 4> 설문 통계 분석 결과

각 영역별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75, 

0.76, 0.85, 0.84와 같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각 영역별 응답의 평균(표준편차)값은 3.81 

(0.74), 3.54(0.76), 3.89(0.81), 3.07(0.92)로 나타

주요 사업 분야 n(%)
기업 규모

(직원수)
n(%) 직급 n(%) 담당업무 n(%)

IT&통신 25(49.0) ∼100 15(29.4) 대리 이하 8(15.7) IT운영 15(29.4)

금융/서비스/

엔터테인먼트
14(27.5) 경영기획 11(21.6)

101∼1,000 14(27.5) 중간 관리자 25(49.0)

제조업 5(9.8) 데이터분석 12(23.5)1,001∼5,000 14(27.5) 고위 관리자 12(23.5)

공공/교육 5(9.8) 마케팅 3(5.9)5,001∼ 

20,000
8(15.7) 대표급 6(11.8)

유통업 2(3.9) 기획/기타 10(19.6)

총 계 51

<표 3> 설문 응답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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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용 영역에서 다소 낮은 값을 보였다. 또한 

분산분석을 통해 각 영역별 응답 평균값의 차이

를 보았는데, 그 결과 F값은 14.38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사후검증 결과는 세 영역(비전과 전략, 관리, 분

석)과 활용 영역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

다. 

각 영역의 세부 항목에서 주목할 만한 응답으

로는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응답

으로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58.8), 빅데이터 플

랫폼(56.9%), 데이터 웨어하우스(54.9%) 순으로 

대답했고 응답자의 64.7%가 데이터 거버넌스의 

데이터 관리 정책과 지침, 프로세스 등이 필요

하다고 했다. 또한 데이터 공동 활용에 대한 각 

조직의 동의와 합의를 유도할 필요성에 대하여 

66.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4.3 논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 특히 중견, 대

기업들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데이터 웨어하

우스, 빅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인프라 구축

은 되었으나 응답자의 70.6%가 아직 활용과 성

과 측정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데이터 통합을 물리적으로 

구축한다 하더라도 데이터로부터의 인사이트, 

데이터 거버넌스, 비즈니스 적용 및 성과측정과 

같은 데이터 활용에 관련된 포괄적 접근이 필요

함을 보여준다. 이는 기업들이 데이터의 비즈니

스 적용에 대한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는 선행 

연구[17,18]들에 의해 지지되는 결과이다. 

둘째, 국내 기업들은 데이터 거버넌스의 관

리⋅운영 측면에서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전과 전략영역에서 데

이터 전략과 경영전략 목표의 동일성이 중요함

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데이터 거버넌스의 데

이터 관리 정책과 지침, 프로세스 등이 필요하

다고 했다. 그리고 데이터 공동 활용에 대한 각 

조직의 동의와 합의를 유도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셋째,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

의 빅데이터 활용 성숙도는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임을 규명하였다. 이는 기업 내

부 영역별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나 전사 통

합적 접근으로는 아직 미흡한 단계에 국내 기

업이 위치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전

사적 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전사 데이터 활용 KPI(Key Performance Index)

를 높이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사업부 내지는 비즈니스 영역별 데이터 공유와 

활용에 대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할 것

이다. 

결과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국

내 기업의 빅데이터 성숙도는 데이터 관리와 활

용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므로 

데이터 활용 클로즈 루프 프로세스 전반의 성숙

도를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 측면의 성숙도를 더

욱 고려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존의 빅데이터 성숙 모델에 대한 

연구들이 데이터 관리⋅분석 영역에 치우쳐 있

음을 확인하고, 데이터 활용 영역에 대하여 힘

써야 함을 규명하였다. 기업의 빅데이터 프로세

스 전반의 성숙도를 파악하기 위해 빅데이터 성

숙도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그에 따라 현

재 각 기업 상황의 진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 ‘비전과 전략’, ‘관리’, ‘분

석’, ‘활용’의 4가지 영역으로 개발하였으며 각 

영역별 평가 항목, 세부내용 및 단계별 준거를 

도출하였다. 또한 이를 기업인 대상 설문을 실

시하여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성숙도를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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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국내 대부분의 기업은 제시한 프레

임워크에 따라 분석한 결과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프레임워크는 빅데이터 클로즈 루프에 따

른 전사적 빅데이터 프로세스에서 기업의 취약

점과 중요한 영역들을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이

고 효율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데

이터 자산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레임워크 중 활용 영역은 각 산업 도메인에 

따라 다른 항목이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

별 특성에 맞는 상세 항목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둘째, 프레임워크의 실제 적용 사례를 확

대하여 지속적이고 신뢰성있는 성숙도 평가의 

전사 데이터 활용 프레임워크를 발전시킬 필요

가 있다. 셋째, 기업의 전사 데이터 전문가나 기

획자가 답변을 하여 각 설문 항목에 대한 응답

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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